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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구급차의 주행조건에 따른 구급대원의 정맥로 확보 시도 횟수를 분석하여 신속한 정맥

로 확보를 위한 주행 기준을 제시하고, 실험 전ㆍ후 자신감 변화를 비교해 구급대원의 정맥로 확보 자신감을 높이는

데 있다. 연구기간은 2017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이고, 연구 대상은 119 구급대원 30명(1급 응급구조사 20명, 간

호사 10명)으로 구급차 주행 조건을 6가지(정차 구간, 평지 구간, 비포장 구간, 과속 방지턱 구간, 곡선 구간, 경사로 

구간)로 설정하여 정맥로 확보 시도 횟수를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정차 구간과 평지 구간 주행조건에서는 시도 횟수 

차이가 없었고(p=.161) 비포장(p=.003), 과속 방지턱(p=.005), 곡선(p=.022), 경사로(p=.003)구간 주행조건에서는 모

두 유의한 차이가 발생했다. 실험 전ㆍ후 자신감은 실험 후 자신감이 유의하게 상승(p=.000)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주행 중 구급차 내에서의 신속한 정맥로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을 정차시키거나 평지를 주행할 때 시도

하는 것을 권장하며,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정맥로 확보 자신감을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 주제어 : 융합, 구급차, 구급대원, 정맥로 확보, 자신감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travenous access of paramedics in 

ambulance. The study consisted of confidence change in pre and post intravenous access by driving 

condition and speed of the vehicle. The research subjects were 30 119 paramedics (20 level 1 emergency 

medical technicians, 10 nurses), and 6 ambulance driving conditions were established in order to measure 

the number of attempts at intravenous access. The data was collected for 9 days from May 18 through 

May 27, 2017. The results show no disparities in number of attempts in terms of stop conditions and flat 

section driving conditions(p=.161) although there were significant disparities in unpaved road(p=.003), speed 

bump(p=.005), curve(p=.022), and slope(p=.003) section driving conditions. Confidence appeared to 

significantly rise(p=.000) after the experiment. In conclusion, it is recommended that swift intravenous 

access inside an ambulance while driving is attempted when the vehicle has come to a stop or a flat section 

and paramedics should maintain their confidence in intravenous access through continue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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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정맥을 통한 수액과 약물의 주입은 심정지, 쇼크, 중증

외상환자, 저혈당 환자 등 응급환자의 활력징후안정[1,2]

과 통증의 억제[3]를 위한 필수 치료 방법 중 하나이다. 

정맥을 통한 약물의 주입을 위해서는 신속한 정맥로의 

확보가 필요하고[4] 이 술기는 병원 내ㆍ외에서 의료인

과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 간호사)에 의해 이루어진다

[5]. 

병원 전 단계에서 구급대원에 의한 정맥로 확보는 응

급환자의 혈압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장에서 

시도율은 매우 낮다[6,7].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3～

2015년도까지의 정맥로 확보 술기 수행 횟수는 전체 이

송환자 3,588,293명 중 중증도 분류상 응급에 해당하는 

1,635,030명에게 60,387(3.7%) 건이 시행되어 매우 낮은 

수행 빈도를 보였다[8,9,10]. 

최근 일부 지역에서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영상통화로 

직접 의료지도를 받고 심정지 환자에게 즉시 정맥로 확

보 및 치료 약물 투여를 하는 스마트 의료지도 사업이 시

행되었다. 이 사업에서 정맥로 확보율은 80.1%였고 2014

년도 대비 소생률이 7.7%에서 20.6%로 크게 향상된 것으

로 나타나[11] 병원 전 단계에서의 정맥로 확보는 매우 

중요한 술기임이 강조되었다. 

정맥로의 확보는 환자가 구급차에 탑승 전 안정된 환

경에서 수행되어야 하지만[12] 현장의 위험 요인이나 기

후적 조건 등으로 정맥로 확보 시도가 불가능할 수 있고, 

구급차로 이송 중인 환자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는 상

황이 발생하면 구급차 내에서 정맥로 확보가 즉시 이루

어져야 한다. 그러나 구급차 내에서의 정맥로 확보 수행

을 위한 구급차 주행 기준에 관한 선행연구는 국내․외

에서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구급차의 주행조건에 따른 구급대

원의 정맥로 확보 시도 횟수를 분석하여 신속한 정맥로 

확보를 위한 주행 기준을 제시하고, 실험 전ㆍ후 자신감 

변화를 비교해 구급대원의 정맥로 확보 자신감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2. 연구 방법

2.1 연구 대상 

C 지역에 신규로 채용된 119구급 대원 중 연구목적에 

동의하고 참여 의사를 밝힌 30명(1급 응급구조사 20명, 

간호사 10명)을 편의 추출하였다. 

2.2 자료수집 및 연구 절차 

2017년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9일 동안 C 지역 소방

학교와 주변 국도에서 수행되었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자

가 직접 실습용 마네킹을 대상으로 정맥로 확보 시현과 

실기 교육을 실시하고, 구급차 밖에서 5회의 개별 실습 

후 구급차 안에서 조건별 정맥로 확보 성공 유무를 측정

하였다. 실험 조건은 정차 조건과 주행조건(평지 구간, 

비포장 구간, 과속 방지턱 구간, 곡선 구간, 경사 구간)을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여 정맥로 확보 성공 

유무를 측정하였다. 실험 전ㆍ후 설문을 통해 일반적 특

성과 자신감 유무를 묻는 16개 문항에 답변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2.3 용어의 정의 

2.3.1 정차 조건

평지에 구급차를 정차한 상태이다.  

2.3.2 평지 구간 주행조건

아스팔트 포장 구간으로 구급차를 도로교통법 시행규

칙에서 규정한 편도 2차 일반 도로 최고 제한속도인 

80km/h를 유지하며 직선으로 주행하는 구간이다.  

2.3.3 비포장 구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지 않은 비포장도

로를 60km/h로 주행하는 구간이다. 

2.3.4 과속 방지턱 구간

차량의 통행 속도가 30km/h 이하로 제한되는 도로로 

도로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지침인 최고 높이 10cm, 폭 

3.6m, 경사각 45°의 과속방지턱 구간을 30km/h로 주행하

는 구간이다.

2.3.5 곡선 구간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는 곡선 도로로 구급차가 

60km/h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구간이다.   

2.3.6 경사 구간

아스팔트가 포장되어 있는 경사 도로로 구급가 60km/h



구급차 내에서 수행한 구급대원의 정맥로 확보에 관한 융합연구 179

<Table 2>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attempts at intravenous access depending on stop conditions and 

driving conditions                                                                             

  (n=30)

　Classification M±SD
Test Value = 1

t p

Stop conditions 1.00±0.00a

flat section 1.07±0.25 1.439 .161

unpaved section 1.30±0.47 3.309 .003

speed bump section 1.35±0.49 3.199 .005

curve section 1.20±0.41 2.449 .022

slope section 1.33±0.48 3.391 .003

a. t-value cannot be calculated because the standard deviation is 0.

의 속도로 주행이 가능한 구간이다.

2.3.2 정맥로 확보 성공 

1급 응급구조사 국가자격시험 실기 정맥로 확보 프로

토콜을 바탕으로 마네킹의 정맥에 주사바늘을 30° ～ 45° 

각도로 삽입하여 혈액이 보이고 카테터를 밀어 넣으면 

성공, 혈액이 보이지 않거나 카테터를 밀어 넣지 못하면 

실패로 처리하였다.  

2.4 연구 도구

2.4.1 자신감 측정 도구

자신감 측정도구는 리커트 5점 척도(5 point Likert 

scale)를 이용하여 1점이 가장 자신 없고, 5점이 가장 자

신 있는 점수이다.

2.4.2 실험 도구

사용된 정맥로 확보 마네킹은 마네킹은 Adult IV 

Training Arm(Laerdal Medical AS, Stavanger, 

Norway), 정맥주사 바늘은 BD IV Catheter 18G((주)벡

톤디킨슨 코리아, 한국)를 사용하였다. 구급차는 ㈜오텍

에서 생산된 5인승 스타렉스 구급차를 사용하였다.  

2.5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oftware 2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일반적 특성과 정맥로 확

보 불편 요인 및 어려움 정도는 빈도 분석을 하였고, 정

차 조건과 주행 조건의 성공 횟수 비교는 일표본 t 검정, 

실험 전ㆍ후 자신감 비교는 대응표본 t 검정을 하였다. 

유의 수준은 p<0.05이다.

3. 연구결과

3.1 연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는 총 30명으로 여성이 27명(90.0%), 남성

이 3명(10.0%)이었다. 자격은 1급 응급구조사가 20명

(66.7%), 간호사 10명(33.3%)이었다. 임상경험이 있는 대

상자는 24명(80.0%)이고, 그 중 2년 경력자가 11명

(36.7%)으로 가장 많았다. 임상경력이 없는 대상자는 6명

(20.0%)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30)
Classification N(%)

Gender
Female 27(90.0)

Male 3(10.0)

Qualification
paramedic 20(66.7)

Nurse 10(33.3)

Hospital Career

yes 24(80.0)

No 6(20.0)

0 6(20.0)

1 3(10.0)

2 11(36.7)

3 4(13.3)

4 3(10.0)

5 3(10.0)

3.2 정차 조건과 주행 조건의 정맥로 확보 시도 

횟수 차이

정차 조건에서 정맥로 확보는 모든 대상자가 1회에 성

공했고, 평지 구간 주행 시 시도 횟수는 1.07±0.25회로 정

차 조건의 시도 횟수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161). 

그러나 비포장 구간(1.30±0.47회, p=.003), 방지턱 구간

(1.35±0.49회, p=.005), 곡선 구간(1.20±0.41회, p=.022), 경

사로 구간(1.33±0.48회, p=.003) 주행 시 시도 횟수는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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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fidence changes in pre-to-post intraveous access depending on hospital career          (n=30)

Classification
Presence of 
hospital career

N M±SD t p

Confidence before the 
experiment

Yes 24 3.46±0.78
3.654 .001

No 6 2.17±0.75

confidence after the experiment
Yes 24 4.50±0.59

0.000 1.000
No 6 4.50±0.84

<Table 5> intravenous access difficulty degree and discomfort factor analysis                             (n=30)

Classification N(%)

intravenous access difficulty degree after the experiment

Very difficult 2(6.7)

Difficult 23(76.7)

Intermediate 3(10.0)

Easy 2(6.7)

Very easy 0(0)

intravenous access difficulty factors inside the ambulance 
after the experiment

Vehicle shaking 17(56.7)

 Lack of practical experience in an 
ambulance

9(30.0)

Fear of failure 2(6.7)

Miscellaneous 2(6.7)

3.3 정맥로 확보 실험 전·후 자신감 차이

정맥로 확보 실험 전 자신감은 3.20±0.93점이었으나, 

실험 후 자신감은 4.50±0.63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0) <Table 3>.

<Table 3> Difference in confidence pre-to-post 

experiment                       (n=30)

Classification M±SD t p

Confidence before the 
experiment

3.20±0.93

-6.040 .000
confidence after the 
experiment

4.50±0.63

3.4 임상경험 유무에 따른 자신감 차이

임상경험이 있는 대상자는 실험 전 자신감이 

3.46±0.78점으로 임상경험이 없는 대상자 2.17±0.75점 보

다 자신감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p=.001), 

실험 후에는 각각 4.50±0.59, 4.50±0.84점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p=1.000) <Table 4>.

3.5 정맥로 확보 어려움 정도 및 불편 요인 분석

실험 후 주행 중인 구급차에서 정맥로 확보는 

76.7%(23명)가 어려웠다고 느꼈고, 어려웠던 이유는 차

량의 흔들림(56.7%, 17명)과 차량 내 실습 경험의 부족

(30%,9명)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Table 5>.

4. 논의

응급구조사 업무지침[13]에서 1급 응급구조사에 의한 

정맥로 확보는 환자가 8세 이상이고, 병원까지 이송시간

이 5분 이상 소요되거나 요골동맥의 맥박이 촉지 되지 않

는 경우, 탈수 및 쇼크의 징후(빠른 맥박, 핍뇨 등)가 있는 

환자는 구급차를 정차하고 1분 이내로 정맥로 확보를 시

도하며 시도 횟수는 2회 이내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구급차로 이송 중인 중증 응급환자나 갑작스

러운 상태의 악화로 촌각을 지체할 수 없는 환자 또는 고

속도로 등 환경적 여건에 의해 구급차를 정차하지 못하

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주행 중 구급차에서 정맥로 확보

를 시도할 수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권고를 수용한  

정차 조건 정맥로 확보 시도는 모든 대상자가 1회에 정확

히 성공했다. 하지만 평지 구간 주행 시도 횟수 역시 

1.07±0.25회(p=.161)로 정차 조건의 시도 횟수와 유의한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나 노면 상태가 좋은 직선 구

간 주행조건이라면 정맥로 확보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비포장 구간은 1.30±0.47회(p=.003), 방지턱 구

간은 1.35±0.49회(p=.005), 곡선 구간은 1.20±0.41회

(p=.022), 경사로 구간은 1.33±0.48회(p=.003)로 정차 또

는 평지 주행조건에 비해 시도 횟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므로 정맥로 확보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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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맥로 확보 자신감은 실험 전에 3.20±0.93점이었으나, 

실험 후 자신감은 4.50±0.63점으로 유의하게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났다(p=.000). 이러한 결과는 Shim 등[14]의 연구

와 Yun 등[15]의 연구에서 실험 후 자신감이 유의하게 

향상된 것과 같은 결과로, 실험 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불안감이 컸으나 주행 중 구급차 내에서 정

맥로 확보 성공률이 높게 나오자 자신감이 상승된 것으

로 보인다. 

임상경험이 자신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결과에서

는 임상경험이 있는 대상자가 실험 전 자신감이 

3.46±0.78점으로 임상경험이 없는 대상자 2.17±0.75점 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러한 결과

는 Song 등[16]의 연구와 Park[17]의 연구에서 임상경험

이 많은 대상자의 자신감이 임상경험이 없었던 경우 보

다 높게 나온 것과 같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임용 전 

병원에서 다양한 평가, 검사, 처치 등의 경험이 실험 전 

자신감을 향상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상경험에 따른 실험 후 자신감은 임상경험 

유무에 관계없이 각각 4.50±0.59, 4.50±0.84점(p=1.000)으

로 높았고 임상경험은 주행 중 구급차라는 특수한 환경

에서의 술기 시행 자신감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실험 후 주행 중인 구급차에서 정맥로 확보는 자신감

이 상승했으나 어려움 정도에는 76.7%(23명)가 ‘어려웠

다’고 응답했고, 어려웠던 이유는 차량의 흔들림(56.7%, 

17명)과 차량 내 실습 경험의 부족(30%, 9명)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났다. 현장에서의 정맥로 확보 성공 여부

는 차량 흔들림과 주행 충격 등의 물리적 요소 외에도 환

자의 혈관 수축정도, 환자 상태 변화에 따른 긴장감, 보호

자의 부담스러운 시선, 구급대원의 유사 경험 유무에 따

른 심리적 위축 등 심리적 요인이 크게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구급대원의 정맥로 확보 자신감을 낮출 

수 있는 요인들이고 자신감이 낮은 응급처치 항목은 

Song 등[16]의 연구에서와 같이 수행 빈도가 낮아지므로 

지속적인 자신감 유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주행 중 구급차에서 정

맥로 확보 자신감을 높인다면 구급대원의 정맥로 확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구급차 내 정맥로 확보 경험이 없는 신규 

임용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일반화하기에

는 무리가 있고 구급차 내 정맥로 확보 경험이 있는 구급

대원을 대상으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본 연구는 구급차의 주행조건에 따른 구급대원의 정

맥로 확보 시도 횟수를 분석하여 신속한 정맥로 확보를 

위한 주행 기준을 제시하고, 실험 전ㆍ후 자신감 변화를 

비교해 구급대원의 정맥로 확보 자신감을 높이는데 목적

이 있다. 

연구결과 정차 조건과 평지 구간 주행조건에서는 시

도 횟수의 차이가 없었지만(p=.161) 비포장(p=.003), 과속 

방지턱(p=.005), 곡선(p=.022), 경사로(p=.003) 구간 주행

조건에서는 모두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주행 중 구급차 

내에서의 신속한 정맥로 확보를 위해서는 차량을 정차시

키거나 평지를 주행할 때 시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실험 전ㆍ후 자신감은 실험 후 자신감이 유의하게 상승

(p=.000) 하였으므로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구급차 내에

서 정맥로 확보 자신감을 유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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